
9-5-2010 주간 메세지 

오늘의 묵상: 잠언 1:20-33 

본문: 마태복음 13:31-35 

제목: 이 세대를 분별하자! 

     주님께서 또 다른 천국의 신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신비들에 대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게 주시는 메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많은 주의 종들은 낙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시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하여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의 배교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했다:“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왔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살후 2:1-4)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이 이르기 

전에 기독교계에 나타날 배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세지와 동일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겨자씨 비유는 이 시대에 있을 신비적인 형태인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지극히 작게 시작해서 그 성장이 매우 

빠를지라도 허울뿐인 성장임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푸성귀인 

겨자가 너무도 성장한 나머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신비로우리 

만큼 성장한 것이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틀 

정도로 커진 것이다. 새들이 보금자리를 튼 것에 관하여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새”는 악한 자 내지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나타난다. 또한 다니엘을 통하여 하신신 말씀 가운데 새가가 

바벨론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그 가지들에 그 거처를 삼았나이다…하늘에서 한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것을 멸하라…”(단 4:20,21,23)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갈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마 13:4,19) 

   또한  가루 서 말에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될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비유가 모두 비정상적인 

성장임을 알 수 있으며 누룩도 공중의 새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나쁜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양적으로 급성장할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누룩은 구약에서 죄와 같이 

항상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성실과 진리”에 반대되는 “악하고 가증한  것”이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고전 5:6-8).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관해 묻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동시에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16:6,12, 막 8:15).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당원들의 악한 교리를 조심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적인 형식주의, 즉 위선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쟁이들의 말에 속지말라는 것이며 

그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며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그들보다 두 배나 더더 악한 지옥자식을 

만든다고 책망하셨다. 그들은 눈먼 소경들이며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말하는 바 탐욕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23:14,16,23-28). 

또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초자연적인 것들이나 특히 성경에 대한 

회의주의로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거짓 

교리인 것이다. 특히 그들은 믿는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된 종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성도들의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는 휴거의 신비를 믿지 않는 거짓 교리인 

것이다 (마 22:23,29). 헤롯당원들의 악한 교리는 오늘 날 

교회들의 세속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 22:16-21, 막 3:6, 엡 1:23)).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들를 통하여 마지막 때 기독교 

안에 새들처럼 육신의 축복을 찾아 다니며 큰 교회들로 몰려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즐겁게 할 잘못된 교리를 즐겨찾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눈 앞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안에서 마지막 때에 기독교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목회자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며 

증거했다:“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히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 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딤전 4:1,2, 딤후 3:1-5;4:3-5)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경고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롬 16:17,18) 

     지금 현재의 기독교는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로마 카톨릭이 

나타난 후부터 바벨론 종교 안에 있는 미혹의 영들로 가둑차게 

되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깃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바벨론도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 되었다 (계 18:2).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 앞으로 올 모든 

재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는 축복된 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9-5-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roverbs 1:20-33 

Main scripture: Matthew 13:31-35 

Subject: Discern this generation! 

     Lord Jesus speaks of mor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Unless we discern the message given unto the children of God 

through these two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we may be 

trapped in seduction; and many servants of God may be 

discouraged. Because this is the prophesy of the churches in the 

last days. Apostle Paul also testified of the falling away of the 

church in the end time in the Spirit: 

“
1
Now we beseech you, brethren, by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our gathering together unto him, 
2
That ye 

be not soon shaken in mind, or be troubled, neither by spirit, 

nor by word, nor by letter as from us, as that the day of Christ 

is at hand. 
3
Let no man deceive you by any means: for that day 

shall not come, except there come a falling away first, and that 

man of sin be revealed, the son of perdition; 
4
Who opposeth 

and exalteth himself above all that is called God, or that is 

worshipped; so that he as God sitteth in the temple of God, 

shewing himself that he is God. “(2Thes. 2:1-4) 

 

    The main passage speaks of the falling away of the churches 

before the day of Christ called as “The Day of Rapture”. The Holy 

Ghost that came to the worl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proves this message to be same as the message given unto Apostle 

Paul. 

     The parable of the grain of mustard seed shows us that the 

church of God as the kingdom of God as the mysterious one 

nowadays started with very little one unto so rapid growth, but it is 

ended up in vain. As a vegetable has grown too much to be a big 

tree, it has grown too much mysteriously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lodge in the branches thereof. We could have an 

inspiration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odging of the birds 

through the word of Daniel given unto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and also the word of Jesus. The birds in the scriptures 

appear as the evil ones or ones belong to the evil. And also the 

birds seem to be related to Babylon according the word of Jesus: 

 “ 
20

The tree that thou sawest, which grew, and was strong, 

whose height reached unto the heaven, and the sight thereof to 

all the earth; 
21

Whose leaves were fair, and the fruit thereof 

much, and in it was meat for all; under which the beasts of the 

field dwelt, and upon whose branches the fowls of the heaven 

had their habitation: ….
23

And whereas the king saw a watcher 

and an holy one coming down from heaven, and saying, Hew 

the tree down, and destroy it”(Dan. 4:20,21,23) 
“4

And when he sowed, some seeds fell by the way side, and the 

fowls came and devoured them up:….    
19

When any one 

heareth the word of the kingdom, and understandeth it not, 

then cometh the wicked one, and catcheth away that which was 

sown in his heart. This is he which received seed by the way 

side.”(Matt. 13:4,19) 

     And we can see the churches nowadays that look like as leaven 

that is hidden in three measures of meal, till the whole is leavened. 

These two parables show us the abnormal growth; and as the birds 

of the air, the leaven also looks like something giving the rapid 

growth of the churches in size. The leaven was mentioned as 

something bad such as sin in the Old Testament. The leaven in the 

New Testament means something evil and malice against sincerity 

and truth:  “ 
6
Your glorying is not good. Know ye not that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7
Purge out therefore 

the old leaven, that ye may be a new lump, as ye are 

unleavened. For even Christ our passover is sacrificed for 

us:  
8
Therefore let us keep the feast, not with old leaven, 

neither with the leaven of malice and wickedness; but with the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1Cor. 5:6-8) 

Jesus said unto his disciples, Take heed and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of Sadducees meaning their doctrines as well 

as the leaven of Herod (Matt. 16:6,12, Mark 8:15). Jesus warned 

them to beware of the evil doctrines of Pharisees, Sadducees and 

Herod. 

 

     The leaven of the Pharisees is religious formalism and 

hypocrisy. In other word, they are liars that are the sons of the 

devil.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pretence make long 

prayer. They compass sea and land to make one proselyte, and 

when he is made, they make him twofold more the child of hell 

than themselves. They are blind guides, which say, Whosoever 

shall swear by the temple, it is nothing; but whosoever shall swear 

by the gift that is upon it, he is guilty; they are the servants of 

greed (Matt. 24:14,16,23-28). The leaven of the Sadducees is 

skepticism of the scriptures such as the supernatural power of God. 

They don’t believe all the scripture are the words of God. 

Especially they don’t believe the resurrection of the bodies of the 

believers. Nowadays, they have the false doctrine that doesn’t 

believe the mystery of the Rapture in the day of Christ (Matt. 

22:23,29). The false doctrine of Herod means the secularization of 

the churches these days even though the body of Christ should be 

fullness of him that fills all in all (Matt. 22:16-21, Mark 3:6, Eph. 

1:23).  

     Through these two parables, Jesus foretold of them that gather 

together to the mega churches pursuing the prosperity as the birds 

in the latter days; and of them that follow the false doctrine 

satisfying their lust instead of the word of truth as we can see them 

nowadays. Apostle Paul warned to Timothy of the things to happen 

in the churches of God in the end time, and testified: 

   “
1
Now the Spirit speaketh expressly, that in the latter times 

some sha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seducing 

spirits, and doctrines of devils; 
2
Speaking lies in hypocrisy; 

having their conscience seared with a hot iron; ….   
1
This know 

also, that in the last days perilous times shall come.   
1
This 

know also, that in the last days perilous times shall come.  
2
For 

men shall be lovers of their own selves, covetous, boasters, 

proud, blasphemers, disobedient to parents, unthankful, 

unholy, 
3
Without natural affection, trucebreakers, false 

accusers, incontinent, fierce, despisers of those that are 

good,  
4
Traitors, heady, highminded, lovers of pleasures more 

than lovers of God;  
5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the power thereof: from such turn away. …. 
3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s shall they heap to themselves teachers, having itching 

ears;  
4
And they sha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shall be turned unto fables.  
5
But watch thou in all things, 

endure afflictions,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make full 

proof of thy ministry. “(1Tim. 4:1,2, 2Tim. 3:1-5; 4:3-5) 

 

     Apostle Paul also warned to the saints in Rome:  “ 
1
Now I 

beseech you, brethren, mark them which cause divisions and 

offences contrary to the doctrine which ye have learned; and 

avoid them. 
18

For they that are such serve not our Lord Jesus 

Christ, but their own belly; and by good words and fair 

speeches deceive the hearts of the simple.”(Rom. 16:17,18) 

 

     Modern churches of God have been filled with the spirits of 

seduction of the Babylon since Roman Catholic Church was born. 

As the birds of the air lodged, the modern Babylon also is become 

the habitation of devils, and the hold of every foul spirit, and a 

cage of every unclean and hateful bird (Rev. 18:2). Let us discern 

the spirit through  the word of truth to be rooted into the word of 

truth to have freedom in the truth in the midst of all the distresses 

to come! Hallelujah! 
 


